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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B, RAG는정말끝났나?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7월 25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GraphRAG가 화제가 되면서 부쩍 자주 듣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는 끝난 거냐"와 "그래프 RAG라는 게 결국 SQL로도 다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닙니다. RDB는 끝나지 않았고, 그래프와 SQL은 같은 일을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셋은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각자 잘하는 자리를 나눠 갖는 방향으로 갑니다.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웨이스가 구축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답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셋 중 무엇도 죽지 않았습니다 — 각자 잘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1. RDB —안정적이지만, 관계를따라가면무너진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행과 열의 테이블로 저장하고,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 관리합니다.

수십 년간 기업 시스템의 중심이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정합성(ACID), 검증된 안정성, 성숙한

도구 생태계 — 정확히 맞아야 하는 원장(��)에는여전히 RDB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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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가 아니라 "관계를 따라갈 때" 드러납니다.

간단한 추천 문제를 봅시다. 사용자 테이블, 상품 테이블, 그리고 둘의 다대다(N:M) 관계를 잇는 중간

테이블(구매 이력)이 있습니다. 홍길동(연필·볼펜·공책 구매)과 J(연필·볼펜·공책·샤프 구매)가 있을 때

"홍길동에게 무엇을 추천할까"를 풀려면, 논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홍길동이 산 물건을 찾고 → 같은 물건을

산 다른 사용자를 찾고 → 그 사용자가 산 다른 물건을 찾고 → 홍길동이 이미 산 것을 뺀다.

SQL로 됩니다. 다만 이 "관계를 두세 단계 따라가는" 일이 RDB에서는 테이블을 반복해서 조인하고

서브쿼리를 겹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용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조인은곱으로커진다.한 단계 관계를 이을 때마다 중간 결과 집합이 곱해집니다. 두 단계, 세 단계로

들어가면 스캔해야 할 조합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재귀에약하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 같은 가변 깊이 탐색은 재귀 쿼리(CTE)로 흉내 낼 수 있지만,

깊이가 늘면 쿼리도 실행계획도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쿼리가의도를숨긴다.정작 표현하고 싶은 건 "관계를 따라가라"인데, 결과물은 여러 겹의 조인과

서브쿼리라 사람이 읽고 고치기 어렵습니다.

즉 RDB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관계탐색이라는작업과테이블·조인이라는표현방식이서로안맞는다는

점입니다.

2. 그래프 DB와온톨로지—관계자체가데이터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점(노드, 엔티티)과 선(엣지, 관계)으로 저장합니다. 중간 테이블 같은 우회

없이 "사람" 노드와 "상품" 노드를 "구매했다"라는 선으로 직접 잇습니다.

여기에 얹히는 개념이온톨로지입니다. 사물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컴퓨터가 사람처럼 이해하도록

명시적으로 그린 지식 지도입니다. 그래프 DB는 이 온톨로지를 담아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설비,

저건 공정, 이 설비는 이 공정에 속하고, 이 불량은 이 공정에서 난다" 같은 의미 구조를 데이터 자체에 새겨

넣는 셈입니다.

장점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관계가한눈에보인다.중간 테이블을 헤아리지 않아도 노드와 선만 보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탐색이곧답이다.추천이라면 홍길동 노드 → 구매한 상품 → 그 상품을 산 다른 사람 → 그 사람이 산

다른 상품으로선을따라가기만하면 됩니다. 조인을 겹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기술적 이유는 그래프 DB가 **인접 노드를 직접 참조(index-free adjacency)**하기

때문입니다. RDB가 관계를 이을 때마다 인덱스를 뒤져 매칭하는 것과 달리, 그래프 DB는 한 노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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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노드로 바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탐색 비용이 전체 데이터 크기가 아니라실제로지나가는관계의

수에 비례합니다. 관계가 깊고 복잡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3. 벡터 DB—의미로찾지만, 관계와근거는약하다

한 축이 더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문장·문서를 임베딩(숫자 벡터)으로 바꿔 저장하고, 의미가

비슷한 것을 유사도로 찾아옵니다. LLM에 관련 문맥을 넣어주는 RAG(검색 증강 생성)의 기본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벡터 검색은 "비슷한 걸 찾는" 데 강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연결됐는지"와 "왜 그렇게 답했는지(근거)"에는

약합니다. 관련은 있어 보이는데 사실관계가 틀린, 이른바 환각이 벡터 RAG에서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래는 배척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4. GraphRAG—답을지식지도에묶는다

그래서 나온 흐름이 GraphRAG입니다. 벡터로 "비슷한 걸" 데려오는 데 그치지 않고,지식

그래프(온톨로지)의 관계구조를함께근거로넣어 LLM이 답하게 합니다.

효과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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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추론이된다. "A와 연결된 B, 그 B가 속한 C"처럼 관계를 따라가는 질문에, 그래프가 실제 경로를

짚어 문맥으로 제공합니다.

환각이줄고근거가남는다.답을 흩어진 문서 조각이 아니라 명시적인 관계 그래프에 묶으면, "왜 이렇게

답했는지"의 경로가 남습니다. LLM이 지어내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전체구조를요약할수있다.그래프를 주제 단위(커뮤니티)로 묶어 요약해두면, 개별 문서 검색으로는

답하기 힘든 "이 데이터 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같은 넓은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GraphRAG는 확률적으로 답을 만드는 LLM에게관계라는뼈대를 쥐여주는 방식입니다.

5. 그래서미래는—배척이아니라보완(Hybrid)

여기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프 RAG, SQL로도 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상당 부분

됩니다. 하지만 관계 탐색을 조인으로 흉내 내는 순간 쿼리가 감당 못 할 만큼 복잡해진다는 게 앞서 본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그럼 RDB 버리고 다 그래프로 가면 되냐"도 현실과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RDB 위에 방대한 자산을 쌓고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걷어내고 벡터·그래프로 갈아엎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AX(AI 전환) 아키텍처는 이렇게 갑니다.기존 RDB는 정합성이생명인핵심원장으로그대로두고,

RDB만으로 버거웠던 관계 탐색과 AI 문맥 주입을그래프 DB·벡터 DB로 보완합니다. 역할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계층 잘하는일 자리

RDB 트랜잭션·정합성·원장 사실의 원본(system of record)

벡터 DB 의미 유사 검색 비정형 문서·자연어 검색

그래프 DB 관계 탐색·다단계 추론 지식 구조·온톨로지

LLM 확률적 생성·요약 사람과의 접점

견고하고 확정적인 시스템(RDB) 위에, 확률적으로 작동하는 LLM을 얹을 때, 이 보완 구조가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듭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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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현장에서는왜이이야기가특히중요한가

이 구도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곳이 제조입니다. 공장의 데이터는 곧 관계입니다. 어떤 설비가 어떤

공정에 속하고, 그 공정에서 어떤 불량이 나며, 그 불량의 원인이 어느 파라미터와 이어지는가 — 가치 있는

답은 대부분 "관계를 따라가는" 질문에서 나옵니다. 표에 흩어진 값만으로는 안 되고, 비슷한 문서를 데려오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조 AI에서 온톨로지와 그래프는 선택이 아니라 토대입니다. 답을 표준화된 로직과 온톨로지에

묶어야 환각 없이 "왜 그런지"까지 말하는 AI가 됩니다. 저희가 제조 특화 Graph RAG를 별도 기술로 확보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확률적으로 똑똑한 모델에 관계라는 뼈대를 쥐여주는 것 — 공장을 사람 없이

운영하려면 그 뼈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한줄요약. RDB의 SQL로도 관계는 추론할 수 있지만 연산이 감당 못 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를 담은 그래프 DB가 나왔고, 벡터 DB는 의미 검색을 더합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RDB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RDB의 복잡도를 낮추고 LLM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서로보완하며(Hybrid)발전합니다.

RDB도 RAG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나눠 갖는 중입니다.

WACE(웨이스)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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